
사찰서 좋은물 마실 수 있다는건 옛 말

112012년 4월 25일수요일 / 불기 2556년제 885 호 아름다운사찰만들기

사찰에 가면 좋은 물을 무진장 만날 수 있다는 말도
이젠 옛말이 되고 말았다. 그 좋던 사찰의 샘물마저도
오염이 되었거나 아예 물이 말라 나오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이렇게 사찰의 샘물에 문제가 일어나
게 된 것은 자연적 현상이기보다는 사람들이 자연환
경을 훼손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
로물관리를잘못해서빚어진결과라는말이다. 
샘물이 나빠지거나 소멸되는 원인은 몇 가지로 정

리된다. 우선 지하수맥을 잘못 건드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샘물 자체가 소멸되어 영원히 샘
물을 만날 수 없게 된다. 샘물이라는 것은 지하수위가
높아지는 특정지점에서 발생하는 물줄기이다. 그런데
이 수맥을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
못 건드려 수맥이 차단되거나 이동되면 물은 솟아날
수가 없게 된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사찰이 자
리 잡고 있는 상부지역의 지형이 훼손되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지형훼손은 사찰자체에서 벌
이는 불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찰과는 전혀 상관없
는 개발행위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잘못 평가되었거나 문화환경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
다. 
사찰에서 벌이는 무분별한 불사는 샘물을 오염시키

는 주범이 된다. 샘물이 솟아나는 곳보다 주변의 지형
을 높여 오염원이 샘물로 유입되도록 하는 경우, 주변
에 건축물을 도입하여 샘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예전에 소박했던 샘터를 치장하기 위해서 샘물
과 그 주변을 변형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경주 기림사 명안수가 나오는 샘터 바
로 위에 화장실을 지어 명안수가 오염되어 폐쇄된 경
우가 건축물을 잘못지어서 발생한 사례이다. 샘터를
치장하거나 정비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데, 물받이 수조를 새로 만들어 설치하거나, 샘
터주변을 콘크리트나 화강석 혹은 대리석으로 포장을
하거나, 샘물과는 상관없는 조각물을 설치하거나, 샘
물을 보호한다는 생각에서 보호박스를 설치하여 샘물
이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기도를 위해 촛불이나 향을
키거나 공양물을 놓는 것 등은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중대한원인으로작용하게된다.
욕심 때문에 샘물의 오염을 자초한 경우도 있다. 과

거와는 달리 사찰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 이들
이 풍족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하수
를 대량으로 취수하면서 나타나는 오염사례가 바로
이것이다. 최근에 많은 사찰에서 맑은 샘물이 나는 자
리에 심정을 개발한 후 기계장치를 동원하여 물을 올
려 높은 곳에 설치한 물탱크에 저수해 놓고 다시 그
물을 시주자 명단이 가득 새겨진 큰 수조에 담아 물을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물이
오염될수 있는 다양한원인이발생하게된다. 
물맛이 좋기로 이름 높던 여러 사찰의 샘물이 오염

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이처럼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물이라는 것은 자연이 준 선물이지만 한번
오염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
과를 낳게 된다. 향후 깊은 자연까지 사람들의 손길이
닿게 되고, 불자들을 위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늘어
나게 되면 사찰의 샘물은 오염의 정도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스님을 중심으로 한 사부대중이
자연의 귀중함을 인식하고 사찰의 청정환경이 지속될
수있도록노력하는자세가필요하다.
우리나라 사찰에는 샘물과 관련되는 건축물로 수각

(水閣)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 수각은 사찰의 후
원에 놓인 수조와 관련하여 도입하게 되는데, 도입목
적은 수조에 담긴 물의 수질을 유지하거나, 물과 관련
된 작업을 일정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청결함
을 높이도록 하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도 작업을 용이
하게 하는 등 매우다양하다. 
수각은 보통 벽체가 없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

붕을 얹은 정자형식이 대부분인데, 고성 옥천사 수각
과 같이 집의 형식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사
례를 통해서 살펴볼 때, 후원에 설치하여 작업용으로

쓰이는 수각은 보통 벽체가 없는 정자형식으로 짓고,
샘물 자체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옥천사와 같은 형식
의 수각을 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수각에는 이름을 지
어 붙이기도 하는데, 맑고 정갈한 물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이름이많다.
우리나라 사찰에 설치된 수각은 사찰마다 독특하여

중요한 경관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성 옥천사의 수각인 옥천각, 수원 용주사
의 수각, 영광 불갑사의 수각인 세심정, 남양주 봉선사
의 수각, 파주 보광사의 수각, 장성 백양사의 수각 등
을 꼽을 수 있다. 옥천사의 수각은 한 칸으로 된 맞배
집으로 작지만 아름다운 건축미를 지니고 있어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수원 용주사의 수각은 후면과
측면 한 쪽은 벽을 세우고, 전
면 두 기둥을 화강석으로 거칠
게 깎아 세운 후 지붕을 올렸는
데,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
든 디자인을 보이고 있어 주목
된다.

샘과 수각(하)

수맥잘못건드리면샘물소멸

무분별한불사샘물오염주범

지하수대량취수대표적오염사례

사찰수각독특한경관요소작용

보광사수각은한칸으로된맞배집으로작지만아름다운건축미를지니고있다.

홍광표(동국대조경학과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불갑사수각인세심정은목조로단아한아름다움을전한다. 남양주견성암의창건주조시중이혼자마셨다는독정

수질보호를위한장치가오히려수질을오염시키고있다.

옥천사 수각인 옥천각은 샘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갖는
것으로사찰에서는보기드물게건축요소를모두갖추고있다.

수원 용주사 수각. 후면과 측면 한쪽에는 벽을 세우고 전면
두기둥을거칠게깎은화강석으로세웠다. 


